
말레이 제도 옮긴이 후기『 』 

노승영

앨프리드 러셀 월리스의 책이 국내에서 출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연선택에 의한 . ‘

진화 라는 개념을 가장 먼저 논문으로 작성하고도 다윈의 그늘에 가려 다윈의 음모에 ’ ―

걸려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이를 파헤친 책이 여러 권 나와 있다 제대로 , ―

된 평가를 받지 못한 비운의 과학자 월리스 그가 사후 년이 지나서야 한국에 소개. 100

되었다 월리스는 년 영국 몬머스셔 주 랜배독에서 태어나 년 잉글랜드 도싯 ( 1823 1913

주 브로드셔에서 세상을 떠났으니 년이 월리스 서거 주기였다2013 100 ).

월리스는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동물 수집가이자 자연사학자였다 이 두 가지 정체성이 . 

월리스의 삶을 이해하는 핵심이다 집안 형편이 여유롭지 않은 탓에 열네 살에 학업을 . 

중단하고 직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던 월리스가 빅토리아 신사들의 취미이던 동물 수

집을 위해 표본을 조달한 것 또한 돈을 벌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로버트 체임버스의 . 

창조의 자연사적 흔적 찰스 다윈의 비글 호 항해기 찰스 라이엘의 지질학 , , 『 』 『 』 『

원론 을 탐독하며 자연사의 비밀을 밝혀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.』

월리스는 여러 면에서 다윈과 대조된다 다윈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케임브리지 대. 

학을 졸업했으며 학계에 인맥이 두터웠다 이에 반해 월리스는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. 

자라 독학으로 과학을 공부했으며 학계의 아웃사이더였다 다윈이 자연선택에 의한 진. 

화라는 아이디어를 일찌감치 생각해내고도 발표를 망설인 것은 잃을 것이 많아서였다. 

창조론이 정설로 통하던 시대에 이를 부정하는 이론을 함부로 내놓을 수 없었던 것이

다 하지만 월리스는 종의 기원에 얽힌 수수께끼를 풀자마자 이를 논문으로 써서 다윈. 

에게 보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과학적 발견의 순수한 기쁨이었다. .

사실 월리스의 행동은 예나 지금이나 납득하기 힘든 것이었다 과학자들을 괴롭힌 난제 . 

중의 난제를 해결했으니 이 논문을 학회에서 발표하면 학문적 명성을 떨치고 학자들에

게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도 경쟁자인 다윈에게 먼저 보여주었으니 말이다 월리스는 . (

다윈이 종의 기원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오래전에 찾았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 월.) 

리스의 편지를 받은 다윈은 자신이 쓴 에세이의 요약본과 월리스의 논문을 년 런1858

던 린네학회에서 함께 발표했는데 자신의 순서를 월리스보다 앞에 두었다 이듬해에 . 

종의 기원 이 출간되면서 진화론은 다윈주의 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월리스의 이름은 ‘ ’『 』

잊혔다.

하지만 월리스는 자신의 연구가 학계에서 인정받았다는 것에 흡족해했으며 평생 다윈과 

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다윈을 높이 평가하여 다윈주의 라는 책을 쓰기도 했으며 다. , 『 』



윈 또한 월리스가 만년에 정부 연금을 받도록 애써주었다.

***

말레이 제도 는 월리스의 대표작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넓은 제도 인 말레이 제, 諸島『 』

도의 지리와 생물상을 기술한 연구서이자 유럽인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오지를 소개

한 여행기다 최고의 여행기로 손꼽히는 이 책은 년에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. 1869

으며 지금까지도 절판되지 않고 계속 출간되고 있다.

말레이 제도는 지금의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동티모르에 걸쳐 있으며 , , , 

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의 제도로 우리에게는 아직까지도 생소한 곳이25,000 , 

다 이 책은 출간된 지 년이 훌쩍 지났지만 지금도 말레이 제도의 자연과 문화를 생. 100

생하게 보여준다 말레이 제도 에서 월리스는 살아 있는 오랑우탄의 행동을 최초로 . 『 』

기록했으며 열대 과일 두리안의 맛과 향기에 대한 유명한 묘사를 남겼다 야생 상태의 . 

극락조를 최초로 목격한 유럽인도 월리스였다 월리스날개구리를 비롯하여 새로운 종도 . 

수없이 많이 발견했다 다큐멘터리 빌 베일리의 정글 히어로 에서 진행자 빌 . BBC 『 』

베일리는 말레이 제도 를 들고 월리스의 여정을 따라가는데 한국 독자 중에도 이 , 『 』

책을 가지고 말레이 제도를 찾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옛날 지명들은 현재 . 

통용되는 지명으로 번역했다.

월리스는 보르네오 섬 사라왁 지방에서 쓴 새로운 종의 도입을 좌우하는 법칙에 대하「

여 라는 논문On the Law which has Regulated the Introduction of New Species」

에서 근연종들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가까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라왁 법칙 이( ). 

는 근연종들이 공통의 조상에서 유래했음을 암시한다 문제는 환경에 적응하는 변이가 . 

어떻게 해서 종의 변화로 이어지는지 알 수 없었다는 것이다.

이 책에서 결정적인 장면은 월리스가 발리 섬에서 롬복 섬으로 건너가는 순간이다 싱. “

가포르로 곧장 가는 항로를 탈 수 있었다면 결코 두 섬 근처에 가지 않았을 테고 그랬, 

다면 동양 탐사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발견을 놓쳤을 것이다 라는 월리스의 말은 과장”

이 아니다 발리 섬과 롬복 섬은 너비가 킬로미터에 불과한 해협을 사이에 두고 있는. 30

데 동식물의 분포가 전혀 다르다 월리스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한 끝에 두 섬 사이의 . 

해협이 매우 깊다는 데 착안하여 얕은 바다가 예전에는 육지였을 것이라고 추론했다. 

발리 섬이 아시아 대륙과 연결되고 롬복 섬이 오스트레일리아 대륙과 연결되었을 때는 

동물이 육지를 통해 퍼져 나갔을 것이다 그러다 육지가 침강하여 섬으로 고립되면서 . 

저마다 진화의 경로를 걸었을 것이다 하지만 발리 섬과 롬복 섬 사이의 해협은 동식물. 

이 건너지 못하는 장벽이었으므로 이로써 양쪽의 생물상이 전혀 다른 이유가 설명된다, . 

이 해협을 위로 연장하여 선을 그으면 지구상에서 생물상이 가장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

지역을 나눌 수 있는데 이 선을 월리스 선 이라 한다, ‘ ’ .



트르나테 섬 또는 할마헤라 섬 에서 월리스는 맬서스의 인구론 을 읽다가 기하급수( ) 『 』

적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요인 기근 전쟁 등 이 동물에게도 작용하여 환경에 적응하지 ( , )

못한 개체를 솎아낼 것이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이것이 바로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. 

다 다윈이 비둘기와 따개비를 연구하며 통시적 관점에서 진화를 들여다보았다면 월리. 

스는 수많은 동물을 관찰하며 공시적으로 패턴을 발견했다 특히 곤충의 형태적 변이를 . 

보면서 종의 경계가 뚜렷이 나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책에는 자연선택을 . 

떠올리기까지 월리스가 무엇에 주목하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잘 나와 있다.

***

나의 년은 말레이 제도 로 시작해서 말레이 제도 로 끝났다 년 월에 2016 . 2014 8『 』 『 』

지오북 황영심 대표를 만나 계약서에 서명하고 년 월 일에 번역을 시작하여 2015 11 11

년 월 일에 최종 원고를 넘겼다 월리스는 초판 머리말에서 책의 출간이 늦어진 2016 5 2 . 

것을 해명하며 이렇게 덧붙였다 독자들은 년 전에 내 책을 읽어서 지금쯤 싹 잊어버. “ 6

렸을 것에 비하면 잃을 것보다 얻을 것이 훨씬 많을 것이다 년 만에 말레이 제.” 147 『

도 를 읽게 될 한국 독자들에게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으리라.』

년 월 런던박물관에서는 다윈의 조각상 옆에 월리스의 초상화를 걸었다 년 2013 1 , . 100

만에 되찾은 명예였다 이 책을 통해 한국에서도 월리스의 삶과 업적이 재조명받기를 . 

바란다.


